[image: ]봄에는 철새의 비상을, 여름에는 짱뚱어와 갯벌을, 가을에는 칠면조와 갈대를, 겨울에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200여 종의 철새를 만날 수 있는 순천만. 언제 찾아가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다.순천만 자연 생태 공원

[bookmark: 순천만]순천만 갈대밭은 수천 년에 걸쳐 바닷물이 오가며 형성된 갯벌에 갈대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조수의 영향으로 물과 영양물질이 주기적으로 교환되면서 갯벌의 생산력을 높이고 하천수의 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보호조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재두루미, 노란부리저어새 등 140여 종의 철새가 찾아오고, 다양한 갯벌생물과 습지식물들이 함께 살아간다.
[bookmark: 낙안읍성][bookmark: _GoBack]낙안읍성은 고려시대 후기에 왜구가 자주 침입해 김빈길이 흙으로 읍성을 쌓았다고 한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4년부터 본래보다 넓혀서 쌓았다고 한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읍성 중 가장 완전히 보존된 것 중의 하나이며, 특히 1984년부터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성 안의 마을이 전통적인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4만 1천여 평의 넓이에 조선시대의 내부풍경을 고스란히 갈무리해 놓고,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풍경이 정겨워 보인다. 낙안읍성에는 잘잘못을 가렸던 관아가 있고, 잠시 머물러 가던 개사와 사또와 읍민들이 함께 어울렀다는 누각 ‘낙민루’도 복원되어 있다.
남도음식은 풍성하고 깊은 맛을 지녔다. 특히 순천에서는 짱뚱어와 꽃게가 유명하다. 남도 음식의 진수인 학운정의 ‘간장게장’은 삼삼하고 싱싱해서 하얀 쌀밥 한 그릇을 기본으로 먹게 된다. 간장게장 정식을 시키면 산채나물과 보리밥, 10여 가지의 깔끔한 엄마 손 반찬, 고소한 숭늉과 달콤한 식혜도 함께 나와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 
산과 물 그리고 음식, 여기에 남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 하나를 더하면 사람들의 인심이다. 오랫동안 구비구비 흘러내려온 산줄기 물처럼 사람들의 인심도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며 이어져 내려오는 훈훈한 인간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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